              작심 없인 미래 없다

                            (No Resolution No Future)
지금 한국은 경제가 극심한 불황이라고 아우성이다. 돈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못쓰고, 돈 있는 사람들은 지갑을 안 열어 내수가 얼어 붙고, 경제인들은 현찰을 쌓아 두고도-525개 상장 회사의 지난 6월말 현재 현금성 자금과 단기 금융 상품 보유액 47조 9,837억 원- 시설 투자를 안해 생산 고용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난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사람들의 불안 심리 때문이라고 한다.  도통, 노 정권의 전반적인 정책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내일이 하도 불안해 일반인들도, 경제인들도 있는 돈을 웅켜쥐고만 있어 경제가 돌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노 정권의 어떤 정책이 사람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가? 요즘 한창 논쟁이 되고 있는 국가 정체성에 있어, 노 정권은 다분히 좌파, 친북 정권, 그리해서 그 경제 정책 기조가 자유 시장주의 아닌 사회주의 색체를 띈 평등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신랄히 규탄한다. 심지어 어떤 경제인은 “이러다가 정말 큰 일 나겠다는 위기 의식을 느낀다”고 까지 극언을 서슴치 않는다.

그러면 다시, 가진 사람들, 기득권 계층 사람들, 보수주의자들의 이 같은 비난, 규탄이 과연 얼마나 옳으며, 타당성이 있는가?  그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 오늘은 지금 한국의 불경기를 진단하는데 있어 필자가 보기엔, 국가 정체성 시비에 앞서, 그리고 정부 시책에 앞서, 보다 그 근간이 되는 일반 사람들의 사고 방식, 내지 경제 인식을 한 번 살펴 보기로 한다.

잘 알다 싶이, 한국의 2002년도 1인당 국민 총 소득 (GNI)은 1만 1,400 달라, 미국은 3만 5,400달라, 미국의 32% 수준이다. 이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인들의 평균 생활 수준은 미국인들의 3분의1 수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국민 소득 3대1인 두 나라 중산층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 번 대비시켜 본다.

# 외국 노동자 년 8만 수입—
지금 한국은 ‘이태백’ (‘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업률이 높다. 지난 6월 현재 청년 (15세~29세) 실업자 수는 전체 실업자의  절반인 38만 7,000여명, 청년 실업률이 7.8%라는 통계다. 그런데 중소 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이다. 그리해서 1년에 8만여 외국 노동자를 수입한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앞뒤가 안 맞는다.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은 3D 직종이다. 그러면 ‘이태백’들은 앉아 굶어 죽으면 죽었지, 3D 직종 일은 않겠다는 것인가?  ‘이태백’ 중 상당 수가 적극적으로 일 자리를 구하지 않고, 부모에 의존해 생활하는 소위 ‘캥거루 족’ 형 실업자라니, 그들을 그렇게 스포일 (spoil) 시킨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 1인당 GNP 1만여 달라인 나라가 그렇게 많은 외국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이같은 사고 방식을 바로 잡지 않는 한, GNP 2만 달라는 영원히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 엄청난 외화 유출--

올 들어 지난 5월말 까지 불과 5개 월 간, 개인들이 해외로 유출시킨 돈이 80억 7,000만 달라 (9조 3,369억원)-작년 동기 비 15.1% 증가- 라는 재경부 공식 통계다. 이를 세분해 보면, 유학/연수 경비가 팔억 9,000만 달라 (1조 297억원)-작년비 32.9% 증가-, 해외 여행 경비 34억 8,000만 달라 (4조253억원)-작년비 14.5% 증가-, 일반 개인 송금이 30억 달라 (3조4,710억원) 등이라고 한다. 이 숫자는 당국에 보고된 공식 집계인데, 이외 비공식적인 불법 유출 (금감원 추계론 작년 한해 동안 최대 10억 달라)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중 ‘의료비’가 1조원 (약 9억 달라) 가까이 된다는데, 도대체 그 ‘의료비’란 정체가 무엇일 것인가? (금년 5,6,7월 3개 월 동안, LA 3대 한인은행에 국내서 송금된 액수만도 3억 354만여 달라에 달한다.)

국내에선 지갑을 안 열어 내수를 꽁꽁 얼어붙게 하고, 외국에 나와선 달라를 펑펑 쓰는 어떤 사람의 말인즉 이렇다.”해외에선 욕 안 먹고, 돈을 맘 편히 쓸 수 있어 참 좋다”고. (금년 2/4 분기 중 해외에서 사용된 신용 카드 금액 총 6억 7,500만 달라-작년비 30.3% 증가).

# 한국인 식탁 너무 호사롭다--

2003년도 한국인의 엥겔 계수 (외식비 제외) 는 14.4%로 되어 있다. 근래 경기 불황으로 전년도 14.2에서 0.2% 올라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엥겔 계수가 25% 이하면 “고도의 문화 생활”로 간주된다. 그래서인지 “먹거리 문화”가 고도로 발달, 엥겔 계수가 불과 14.4이면서도 그 식탁은 너무나 호사롭다. 중산층의 경우, 소득이 3배인 미국인들 보다 훨씬 더 잘 먹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음식 낭비가 너무나 심하다. 두 나라 식탁을 한 번 비교해 보자. 미국선 풀 코스라야 수우프, 샐러드, 메인 디쉬, 후식이 고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접시들을 남김없이 깨끗이 비운다. 바깥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국 식당의 식탁을 한 번 보자. 상다리가 휘어진다. 많은 음식들이 젓가락도 안대고 쓰레기로 버려진다. 죄 받을 낭비다. 연간 음식 찌꺼기로 버려지는 양을 돈으로 환산하면 수 조원이 된다고 한다. 소득 1만여 달라 나라 국민으로서 너무나 지나친 사치 낭비가 아닌가.

# 고속 인터넷 100% 대 30%--

한국은 IT 강국을 자랑한다. 광대역 (broadband) 고속 접속 사용 인구가 거의 100%에 가까우니 자랑할 만도 하다. 미국은 컴퓨터 사용자 중 고속 접속 (DSL 등) 이용자는 불과 30% 안팎이다. 그 것이 빠르고 편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한 달에 2~30 달라를 아끼려 이를 선뜻 깔지 못한다. 그리고 휴대 전화 (cellular phone) 보급율도 인구 대비 한국이 훨씬 높다. 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출품 되는 신형으로 바꾸느냐고, 버려는 전화기가 1년에 수백만 대 (경제적 손실 1조 원 추산)가 된다고 한다. IT 강국도 좋고, 새 것도 좋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자. 쎌폰 판매  수익의 약 40%가 그 핵심 부품의 수입 대금 및 그 로얄티로 나간다고 한다. 편한 것, 새 것의 대가가 너무나도 크지 않은가.

이외, 김치 종주국이 김치를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는다. 이유는 값이 싸단다. 그리고 10만여 달라 (10 캐럿) 짜리 다이아몬드가 수입되고, 1천여 달라 하는 고급 위스키가 대량 수입된다. GNI 1 만여 달라 나라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아니다. 너무나 지나친 호화 사치고 낭비다. 국부가 어디로 어떻게 새고 있는지를 아랑 곳 하지 않는 비애국(?)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 방식, 이같은 경제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정권이 좌파 친북이어서, 그리고 그 경제 정책이 시장주의 아닌 분배주의여서, 오늘 날 경제가 이 꼴이고, 그 앞 날이 불안하다고 비난 규탄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 동안 한국의 압축 고속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6.25 페허 후 사람들의 “잘 살아 보자!”는 피맺힌 한과, 하늘이 도운 외적 요건, 즉 월남전, 중동 특수, 3저(오일 등) 시대 등 타이밍이 우연히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무한 경쟁의 글로벌 경제 시대다. 여기서 과거와 같은 우연의 행운은 생각할 수도 없다. 소득 2만 달라 시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무서운 결심으로 다시 한 번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매지 않는 한 영원히 불가능할 거다. 여기서 한국 사람들에게 건방스레 한 마디를 보낸다.  “작심 없인 미래 없다 (No Resolution No Future).”라고.         <자유 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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